
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2023. 4. 23.(일) 11:00, 

(지면) 2023. 4. 24.(월) 조간
배포 2023. 4. 21.(금) 오후

다음 어기 총허용어획량 설정에 앞서 
어업인의 목소리 듣는다

- 어업인 설명회를 통해 현장의견 수렴하여 2023. 7. 1.~2024. 6. 30. 
기간 총허용어획량 설정에 적용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할 총허용어획량

(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 제도의 시행에 앞서 어업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4월 24일(월)부터 6월 말까지 어업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4월 24일(월) 부산, 4월 25일(화) 제주를 시작으로 6월 말까지 동‧서‧남해권

에서 설명회를 진행하며, 5~6월 세부 일정은 어업인 단체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정할 예정이다.

<설명회 일정>

지 역 대상 업종 대상 어종 장소 일 정

부 산 잠수기 바지락 제1·2구잠수기수협 사무실 4.24.(월), 14시

제 주
근해연승 갈치 제주도어선주협의회 사무실 4.25.(화), 11시

근해채낚기 갈치 제주근해채낚기어선주협의회 사무실 4.25.(화), 14시

목 포 근해연승, 근해자망 참홍어 목포수협 대회의실 5.9.(화), 14시

군 산 근해연승 참홍어 서해근해연승연합회 사무실 5.10.(수), 10시

부산
서남해구쌍끌이

중형저인망
살오징어, 

갈치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사무실 5월 중

부산
근해채낚기, 
대형쌍끌이, 
근해자망 등

살오징어 부산공동어시장 대회의실 5월 중

동해권 - - - 5~6월 중

서해권 - - - 5~6월 중

남해권 - - - 5~6월 중

* 설명회 세부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설명회에서는 TAC 제도의 실질적인 정착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TAC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현장의 의견도 폭넓게 청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TAC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TAC 제도는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도에 고등어, 전갱이 등 4개 어종을 대상으로 TAC 제도를

처음 시행한 뒤, 꾸준히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현재는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대해 TAC를 관리하고 있다.

  * (어종) 오징어, 고등어, 붉은대게, 꽃게, 대게, 참홍어, 갈치, 참조기, 삼치 등 

 ** (업종) 대형선망, 대형트롤, 근해통발,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등

기존의 어업관리는 한정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업방법 등에 대한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어업인들이 조업하는데 불편을 겪어왔고, 어업생산

량 또한 감소하는 추세였다. 해양수산부는 현행 관리방식의 비효율성을 극복

하고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어획량에 따라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TAC 제도를 중심으로 어업관리 정책 전환을 추진 중이다.

  * (예시) 선복량, 마력수, 어구어법 제한, 조업금지 구역 등

임태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TAC 제도는 어업인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TAC가 확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태호 (044-200-5530)

수산자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곽재욱 (044-200-5533)

     



참고 2022. 7.~2023. 6. TAC 적용 현황


